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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부모님, 스승, 친구, 좋은 책과의 만남 등.  

우리가 읽은 백범일지에서는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님이 스승 고능선을 만나 뜻을 정하고, 

이봉창, 윤봉길을 만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며 마음 좋은 사람 백범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국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열정을 발견해주시고,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며 제게 스승이며 친구가 

되어주신 최미영 교장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춘기라는 폭풍의 계절을 지나고 있기는 

하지만 교사인 제게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며 세상을 함께 읽어나가는 우리 반 학생들과의 

만남이 제겐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아마 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에 도전할 엄두도,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범일지 교육안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되, 가치관을 

세우고 뿌리를 찾는 일에는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넣고자 노력하며 

수업안을 계획하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움직임을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이 Map과 실물을 



활용하여 Mission Map 활동을 할 때에는 한 명씩 외치고, 굴리고, 던지고, 찾고, 달리면서 지명과 

이름을 불러보니 3.1 운동, 임시정부, 윤봉길은 더 이상 역사 교과서나 위인전의 갇혀있는 

지식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역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교육안 내용처럼 저도 우리 두 딸들과 함께 부모님의 전기문을 써 

볼까 합니다.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기억과 감사와 사랑의 표현 등을 담아 우리 가족의 역사를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저는 우리 반 학생들과 즐겁고도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을 뿐 

아니라 저의 두 딸들에게도 엄마가 연구하고 존경하는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백범 김구를 더 

알게 하는 시간을 가진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귀한 상까지 받게 되니 모든 영광을 용기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